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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운동시간의 변화가 자아존중감의 변화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그릿의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의 중1 코호트 2개년도 자료 중 결측치를 
포함한 케이스를 제외한 2,438명(남=1,327명, 여=1,111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변인의 변화량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1차년도 측정값과 2차년도 측정값의 회귀분석에서 생성된 표준화잔차점수를 
변화량 변수로 활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운동시간의 변화량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그릿의 변화량
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운동
시간의 변화가 그릿의 변화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유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시간의 감소가 청소년의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청소년, 운동시간, 자아존중감, 그릿,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ange of grit in the 
relationship that the change of exercise time of adolescents leads to the change of self-esteem. The 
data of 2,438 students (male = 1,327, female = 1,111) were used for the analysis, excluding cases 
including missing values ​​in the data from the wave 1 and wave 2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2018. The standardized residual score gener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rom the values ​​in 
wave 1 to the values in wave 2 was used as a variable for the amount of change. As a resul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change in all three variable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Result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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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exercise tim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s the change of self-esteem through the change 
of grit is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dolescents, exercise time is gradually decreasing as the 
grade goes up, and this has an effect on the reduction of grit and self-esteem.

Keywords : Adolescents, Exercise time, Self-esteem, Grit, KCYPS 2018

1. 서 론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청소년의 81.1%
가 신체활동 권고 수준(매일 60분 이상)을 채우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그 수치가 
무려 94.2%에 달해 146개국 중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이유로 디
지털 기기 사용 시간의 증가와 과도한 교육열을 
제시하면서, 부족한 신체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건
강,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저하하는 등 청소년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였다[1]. 이에 따라 청소년의 운동 참여와 신체활
동 증진의 중요성은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기 충분한 신체활동의 필요성은 건강한 
자아개념 형성 측면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형성되는 청소년들
의 자아개념은 성인기 이후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2].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기개념 중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이자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는 정도로 정의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삶
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
리·사회적 변인이다[3,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태도 및 성취, 학교생활 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5],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탐
구되고 있다[7].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신체활동이 자아
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활동
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
식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자아존
중감 증진을 통해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8, 9]. 즉, 운동 부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발달에 있어 부정
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체육수업 중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 시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3
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10, 11]. 해당 연구들은 운동시간의 감소
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거나 일관
적이지 않다고 하였지만, 우울감의 증가와 자아탄
력성의 감소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운동시간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기의 핵심 자기개념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과 운
동시간 감소의 관계 또한 밝혀진다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에 관련된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의 운동과 신체활동은 동기, 태도, 성
격 등 여러 비인지적 요인의 발달에도 관여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습 동기 향상 모델
을 적용한 체육수업이 고등학생의 학습 동기, 학
습 태도, 운동 수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한다[12].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한 신체활동
이 그릿(grit)을 형성하는 환경을 탐색한 연구에
서는 지속적인 흥미 유발과 연습 방법의 다양화, 
목표지향적 학습 환경 등이 학생들의 그릿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릿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도 관련이 
있는 변인이다. 그릿이란 성취와 성공을 예측하는 
강력한 심리요인으로 최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서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끈기
와 열정을 뜻한다[14]. 그릿이 학업성취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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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지능보다 더 예측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
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미옥[15]의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그릿은 학업성취, 학교적응, 자기조절 학습능력 
등의 학습 관련 요인뿐만 아니라 성장신념, 자아
탄력성, 자기효능감 등 개인 내적 요인, 행복 등
의 심리적 안정요인 등과 관하여 광범위하게 연
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 성취를 통
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
행된 최영미[2]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자아존중감
을 높여 아동들의 삶의 만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
과들은 목표지향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신체활
동과 운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그릿과 자아존
중감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운동 참
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성공
과 성취의 강한 예측 변인인 그릿에도 긍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해 건
강한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이러한 이점이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
많은 청소년들이 운동 부족 상태에 머물러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횡단연구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각 변인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거나[8, 9], 운동
시간이 아닌 수업 방법[13]에 관한 연구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운동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
는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운동시간의 관계에 관한 종
단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수행된 김세형[16]
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청소년의 
운동시간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러한 변화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자아인
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운동시간과 자아존중감, 
그릿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각 변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1년 간격으로 반복 측정된 패
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운동시간이 감소했
는지 살펴보고, 운동시간의 감소가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운동시간
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운동 시간의 변화가 
자아존중감의 변화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그릿의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동시간의 양적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탐색해보고, 청소년의 운동 부족 현상에 관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2018년도 기
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과 중학교 
1학년 청소년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
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관하여 매년 추척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자
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
차, 2차년도 자료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2,438
명(남=1,327명, 여=1,111명)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2.2. 연구 변인 및 측정 도구

  2.2.1. 운동시간의 변화량

  청소년들의 운동 시간은 단일문항(“지난 일주
일 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몇 시간 정
도입니까?”)으로 측정하였고, 5점 척도(1=없다, 
2=1시간, 3=2시간, 4=3시간, 5=4시간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
생들의 운동 시간이 1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Smith과 Beaton[17]의 제안에 따
라 표준화 잔차 점수를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식의 독립변수에 1차 년도 측정치를, 종속변
수에 2차 년도 측정치를 투입한 후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표준화
된 잔차(standardized residual)를 산출하였다. 표
준화 잔차가 양수일 경우에는 운동 시간이 증가
한 것을, 음수일 경우에는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2.2.2. 그릿 변화량 
  그릿(grit)은 김희명과 황매향[18]이 타당화한 
단일요인 8문항 척도를 사용하였고, 예시 문항으
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
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노력가이다’ 등이 있다. 
4점 Likert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2=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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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st wave 2nd wave

Mean SD Skewness Kurtosis Mean SD Skewness Kurtosis

Exercise time 3.03 1.45 0.06 -1.36 2.80 1.39 0.25 -1.17

Self-esteem 3.00 0.50 -0.20 -0.23 2.93 0.45 0.11 0.02

Grit 2.66 0.44 0.34 0.40 2.63 0.40 0.26 0.99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 자료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ɑ)는 .709로 나타났다. 그릿의 변화
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운동시간 변화량과 마찬가
지로 회귀분석을 통해 표준화 잔차 점수를 생성
하였다. 

   2.2.3. 자아존중감 변화량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원문항을 
KCYPS 2010에서 번안하여 사용했던 문항들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단일요인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나에게 만족
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등이 있
다. 4점 Likert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년도 자료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ɑ)는 .865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또한 1년간의 변화량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표준화 잔차 점수를 생성하여 
각 변인의 변화량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자료처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6.0 버전을 활용
하였다. 우선, 그릿과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1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내적 합치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으
며,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
고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2개 년도 자
료를 모두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운동 시간과 그릿, 자아존중감의 관계
는 각 변인의 1년간의 변화량, 즉 표준화된 잔차 
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mith과 Beaton 
[17]은 두 시점에서 반복 측정한 자료에서 각 측
정치의 변화량의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회귀분석을 통한 잔차 점수의 활용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간의 변화가 그릿
과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하였으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잔차를 
생성하여 변화량 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각 측정변인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후 운동시간의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그
릿의 변화량을 매개변수로,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s test를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정규성 검증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인의 왜도(≤2)와 첨도(≤4)  
값이 기준치 내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
면, 운동시간과 자기존중감, 그릿 모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변인의 변화량 간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측정변
인들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 변인들의 잔차 점
수를 생성하여 변화량 변수로 사용하였다. 
<Table 2>를 보면 모든 상관계수가 정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자아존중감의 변
화량과 그릿의 변화량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r=.481). 이어서 자아존중감 변
화량과 운동시간 변화량의 상관계수(r=.229), 그
릿 변화량과 운동시간 변화량의 상관계수(r=.1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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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ΔExercise time ΔSelf-esteem ΔGrit

ΔExercise time 1

ΔSelf-esteem .229** 1

ΔGrit .183** .481** 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p<.05, **p<.01, Δ=the amount or change

Stage
Indefendant 

Variable
Defendant 
Variable

F B Error β t R2

1 ΔExercise time ΔGrit 84.65** .183 .02 .183 9.2** .034

2 ΔExercise time ΔSelf-esteem 134.83** .229 .02 .229 11.61** .052

3 ΔExercise time
ΔSelf-esteem 409.50**

.146 .18 .146 8.18**

.252
ΔGrit .454 .18 .454 .25.46**

Table 3. Regression Analysis 

  *p<.05, **p<.01, Δ=the amount or change

3.3. 매개효과 검증

  참여자들의 운동시간 변화량이 자아존중감 변
화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변화량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우선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운동시간의 변
화량이 매개변수인 그릿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확인 되었으
며(F=84.6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 
(R2=.034)로 파악되었고, 회귀계수(β=.183, 
t=9.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
인되었다. 
  다음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운동시간의 변화
량이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
인 되었으며(F=134.83, p<.001),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5.2%(R2=.052)로 파악되었고, 회귀계수
(β=.183, t=9.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운동시간의 변
화량과 매개변수인 그릿 변화량이 종속변수인 자
아존중감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F=409.5,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2% 
(R2=.252)로 파악되었다. 운동시간의 변화량이 

자아존중감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β=.146, 
t=8.18,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
값이 2단계에 비해 감소했으므로(.229 → .146) 
그릿의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β=.146, 
t=8.18, p<.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확인되었다. Sobel의 공식에 따라 본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가 Z=8.601, p<.00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4. 논 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변
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인
식과 여러 역량 및 성격 요인들이 형성 또는 발
달하게 된다. 삶의 만족과 행복, 대인관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자아존중감 또한 
청소년기에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5, 7]. 끈기 있는 노력이라는 표
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릿이라는 개념 또한 청
소년기의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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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참여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그릿이 형성 
또는 발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2, 13], 청소년들에게 있어 활발한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운동 참여
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스마트폰을 포함한 과학기술을 발전과 학업에 
대한 압박감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운동 
참여 시간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1]. 운동 참여
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검증
해온 기존 연구들은 운동시간의 감소 현상이 청
소년의 자기 인식 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운동 참여 시간의 감소가 자아존중감과 그릿의 
변화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갈수록 심화되는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수행되었다. 
  KCYPS 2018의 중1 코호트 2개년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주
당 운동시간은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운동시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CYPS 2010의 
자료를 활용했던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체
육수업 중 운동시간이 줄어드는 시점은 중학교 2
학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10, 11], 이번 연
구를 통해 운동시간이 감소하는 시기가 더 빨라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감
에 따라 운동시간은 감소하는 현상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청소년의 운동시간의 변
화량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그릿의 변화량은 각
각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시간의 변화량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량이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것은 운동시간이 늘어날수
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측정
한 청소년의 실체활동 수준이 자아존중감과 유의
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박세윤과 윤대현
[20]의 연구, Biddle 등[21]의 리뷰 연구의 결과
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운동시간과 그
릿의 변화량 간의 정적상관은 신체활동을 통해 
그릿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한 한상모와 유생열
의 연구[13]와 유사한 결과이며, 그릿과 자아존중
감 변화량의 관계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5, 22, 23]. 그러나 기존 연구들과
는 달리 1년 간격으로 반복 측정한 결과에서 나

타난 변화량 간의 정적상관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운동시간 변
화량과 자아존중감 변화량의 관계에서 그릿의 변
화량이 보완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운동시간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그릿과 자아존
중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그
릿은 청소년의 학업 태도[5], 학습 효능감[25], 
학업성적[26] 등 학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지면서 교육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Duckworth[27]에 
따르면 그릿은 타고나는 기질이라기보단 노력으
로 학습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 청소년의 
운동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의 주요 이유가 지나친 
교육열이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1], 운동시간의 
감소가 학업성취에 중요한 요인인 그릿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운
동과 학업적 성취의 관계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운동시간의 감소가 그릿의 감소
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간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운동
과 자아존중감의 인과성이 유의하지 않다고 정리
한 Biddle 등[21]의 결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즉, 운동시간의 감소가 자아존
중감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릿과 같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업과 학교생활 등에 있
어 중요한 요인[5-7]이므로, 운동시간의 감소 현
상은 청소년의 그릿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청소년
의 성취와 삶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운동참여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긍
정적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지
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
고,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특히,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변인인 그릿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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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사회·심리적 변인이 자아존중감이 청소
년의 운동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부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에
게 운동의 이점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충분한 운
동시간의 유지 또는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패널자료를 사용한 것은 연구 결
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동시에 몇몇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연구 문제에 가장 
적합한 척도를 연구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운동시간 관련 척도 또한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운동 관련 행태를 정확히 측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운동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직·간접적 척
도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2018년부터 두 번에 걸쳐 조사된 자료
를 사용하였는데 두 시점에서 조사된 패널자료를 
통해 각 변인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조사
된 종단자료를 활용한다면 본 연구의 시사점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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